
고난의 역사현장 일 지를 가다[' ' ](55)

제 부 베일벗는 일본군 실체 일제군사시설과 별도봉 갱도진지2 : -42 4·3 (1)

일본군 갱도 학살터로 이용4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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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취재팀이 별도봉 부 능선 지점에서 찾아낸 갱도 사진 왼쪽 오른쪽은 7 ( ). ▲

갱도 내부를 조사하는 취재팀 사진 이승철기자 . / = sclee@hallailbo.co.kr

곳 이상 갱도밀집 전진거점진지20

방치되면서 점차 훼손 대책 시급…

역사의 비극은 반복되기 마련인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제주도민등을 동원해서 파놓은 . 

갱도 등 군사시설은 해방공간의 에서 학살터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 년 전의 아픈 역사4 · 3 . 60

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 이달 일 제주시 별도봉 갱도진지에서 시작됐다 제주대학교와 제주8 . 4 

연구소 등은 이달 말까지 이 일대에서 당시 희생당한 유해발굴에 나서고 있다· 3 4 · 3 .

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은 별도봉 표고 에 많은 갱도진지를 구축한다 산책로를 ( · 136m) . 別刀峰

따라가다 보면 갱도 곳이 줄줄이 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길이 안팎의 이 갱도11 . 10m~25m 

들은 모두 일자형으로 뚫려있고 송이층으로 돼 있다 갱도 입구는 통나무 등으로 막혀있는 상. 

태다.

하지만 본보 특별취재팀의 조사 결과 이곳에는 산책로 하단부에 개의 갱도진지와 산책로 상7

단 별도봉 부 능선 지점에 개의 갱도 등이 새로 발견됐다 확인하지 못한 갱도 곳을 포함7 3 . 2

하면 모두 곳 정도 밀집해서 구축된 것이다 그만큼 일본군이 별도봉을 주요한 전략지로 삼22 . 

았음을 보여준다 일본군이 남긴 제 군배비개견도 등에는 전진거점진지 로 표시돼 있다. ' 58 ' ' ' . 



유해발굴이 이뤄지는 곳은 산책로 하단부의 갱도입구 주변이다 이곳의 갱도는 과거 화북리 곤. 

흘마을까지 이어지던 길을 따라 구축됐다 곤흘마을은 별도봉 북쪽자락에 있던 마을이다. . 4 · 3 

당시 마을전체가 불에 타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된 비극을 간직한 마을이기도 하다 옛 . 

길의 자취는 회색빛이 완연한 초목사이에 감춰진 돌담에서 그 흔적을 느낄 수 있다.

유해발굴이 이뤄지는 지점을 중심으

로 하단부에서 확인되는 갱도 곳 7

가운데 곳은 입구가 무너져 막혀있3

다 나머지 곳 가운데 곳은 한 가. 4 2

정집에서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실

정이다 나머지 갱도 역시 온갖 쓰레. 

기로 넘쳐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.

별도봉 부 능선 지점의 갱도는 하7

단부의 갱도와는 다른 구조를 보인

다 갱도 입구는 정남쪽 방향으로 나 . 

있다 한라산을 마주보고 나 있는 것. 

이다 이곳의 갱도는 정도의 간. 25m 

격을 두고 동 서로 개가 떨어져 있다 갱도 길이는 각각 정도로 내부에는 조그만 공간· 2 . 30m 

이 만들어져 있다 두 곳의 갱도는 서로 연결시키려다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하나는 . . 

조금 떨어진 곳에 입구가 수직굴 형태로 만들어졌다 부 능선 지점의 갱도는 하단부의 갱도시. 7

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력주둔용 등 유사시를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.

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별도봉의 갱도는 물자저장용으로 구축됐다고 한다 내부는 무너지. 

지 않게 갱목으로 벽면과 천장을 받치고 널빤지 등으로 완성됐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갱도를 . 

완성시켜 놓고 실제 이용하지는 못했다고 한다.

시민들 사이에서 최고의 산책코스로 각광받는 별도봉은 이처럼 일본군의 전쟁야욕과 의 비4.3

극이 교차하는 비극의 역사현장이다.

이제라도 이 곳 일대를 역사교훈의 장으로 보존 활용하려는 당국의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이 · 

절실히 필요하다.

특별취재팀 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/ =

별도봉 도면▲



현장인터뷰 제주시 화북 동 김용두씨 함바 서 돼지같은 생활참사 말 못해[ / 1 ]"' ' " 

김용두씨 년 생 제주시 화북 동 사진 는 화북동   (1929 · 1 4047-2· )

곤흘마을이 고향이다 별도봉 자락에 자리했던 곤흘마을은 . 

년 당시 마을 전체가 불타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1948 4 · 3 

하면서 이제는 폐촌이 됐다 그 자신 또한 부친과 형님을 잃은 . 

유족이기도 하다4 · 3 .

동시대 사람들이 그렇듯이 김씨 역시 년 일본군의 갱도1945　

진지 구축에 근로봉사대 로 강제동원돼 사라봉과 정뜨르비행장' '

현 제주국제공항 에서 노역에 시달렸다( ) .

김씨에 따르면 별도봉의 굴 갱도 은 보급물자 저장용으로 구축됐다 하지만 당시 이곳은 ( ) . 4 · 3 

학살터로 이용됐다 년 월 무렵에 자행된 총살은 소리소문없이 이뤄졌지만 그 후 밭주인. 1949 1

과 주민들에 의해 알려졌다 당시 일본군이 파놓은 갱도 안과 입구에 많은 시체가 쌓여있었다. 

고 김씨는 말했다.

별도봉 산책로를 따라 만들어진 위 아래 굴을 따라 갱목 등을 실은 트럭이 한바퀴 돌아나갔" · 

습니다 갱도 안에는 갱목과 널판지로 마무리됐었습니다. ."

김씨는 일제 패전 후 현장에 가서 갱도 내부의 갱목들을 직접 가져오기도 했다.

당시 갱목이 한 아름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지주들이 권한을 가져서 없는 사람들을 나눠" . 

주기도 했습니다 갱목은 제재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땔나무로 이용되기도 했죠 곤흘동에서도 . . 

그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지주들은 또 굴 하나에 얼마씩 받고 나무를 팔기도 했습니다. ."　

갱목은 직경 정도 옹이가 하나도 없는 미끈한 미송 으로 보였다고 말했다40~50cm , ( ) .美松

사라봉에서는 징용된 한국사람들이 목괭이로 굴을 팠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사라봉에서 갱도. 

공사를 하면서 파낸 흙을 날랐다 그 때 사라봉에는 몇 군데 일본군의 포가 설치된 것을 목격. 

했다 김씨의 말에 따르면 사라봉에는 포병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김씨는 또 부친 . . 

대신에 정뜨르비행장에서 며칠 동안 일을 하기도 했다 비행장공사는 목괭이와 삽으로 했고 아. 

스팔트를 못하니까 때 잔듸 를 깔았다 당시 함바 에서 생활했는데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' '( ) . ' '

없었다는 것 함바는 지면을 반 지하식으로 파고 가운데는 그보다 깊게 해서 통로를 만들고 . "

좌우 쪽으로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붕은 띠로 덮고 흙과 나무로 의지했는데 . 

맨바닥에 가마니 같은 것을 깔고 잤습니다 한마디로 돼지 같은 생활이었죠. ."

식사 역시 껍질을 잘 벗기지 않은 좁쌀로 밥을 짓고 국은 아무 채소도 없는 썪은 된장국을 주

었다며 음식이 너무 거칠어 화장실에 가면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서 배설을 못할 정도였"

다 고 회상했다 일을 빨리 안하면 일본인 십장이 조센진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도 보통이었" . ' ' 

다.



김씨는 그러면서 년 동안의 왜정시대와 이어진 등 당시는 정말 끔찍한 시대였다 고 "36 '4 · 3' "

몸서리를 쳤다.

이윤형기자 / yhlee@hallailbo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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